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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AI 도움받아 김종숙 씀
	작가 프로필
	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

	" 안녕!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, 함께 떠나볼까요?"
	1장: 심청이와 심 봉사
	3장: 큰 결심
	“아부지, 제가 없어도 AI비서를 부르면, 식사 시간도 알려주고 날씨도 말해줄 거예유.”

	6장: 연꽃이 궁궐
	제7장: 임금님의 마음
	제9장: 아버지랑 상봉
	제10장:행복한 눈물
	오래 간직해 온 부안의 말이 동화가 되어 아이들에게 전해 진다는 것, 그 자체가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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